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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획철립 55루년 '1핍루멀 

제6차 성찬석 (1~5부에배 시) 

가족연합예배 (2 · 3부예배 시) 

교회설립기념 특별찬양(찬양예배 시) 

다음 주일은 충현교회 설립 55주년 기념주일입니다.55년 전， 인현동 

의 한 가정에서 시작된 충현교회는 반 세기를 지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 

다. 그간의 교회 발자취를 돌아볼 때 오직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 

다. (고전 1:4) 특히 지난 10여 년간은 옹 교회에 뿌리박혀 있던 쓴 뿌리 

(히 12 :15)를 뽑아내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화된 은총의 시간이었습니 

다. 이제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예수님을 믿고 새 피조물로 거듭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 가고 있습니다. 이 은총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 

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갈 6:14) 

교회설립 기념주일은 1~5부예배 시에 있을 제6차 성찬식으로 인해서 

더욱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행 20:28) 기촉연합예배로 드리는 2.3 

부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살과 띠를 기념하며 우리 

교회에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시에는 연합찬양대의 특별찬양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55년의 교회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새로운 출발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죽으나우리가주의 것이로다!' (롬 14:8) 

*다음 주일， 엉아 · 유아 · 유치 · 고등부는 자체 예배 

l활휠밑훌휠톨 

7일(주일) 교획설립 55주년 기념주일 
10일(수) 정기당회(수요2부역l배 후) 
17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어전도회 , 수요1부역l배 후) 
20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남전도회 , 14:-00) 

1989년 3월 4일 창간 2008년 8월 31 일 

감사의삶 

쥬께 감~/8f2f μl편 /00:/--5)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감사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 

오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윗이 쓴 이 위대한 찬송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꽤 영 

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 103:1) 이 얼마나 

아름다운언어입니까! 

여호오때| 찬송을 부를지어다 “옹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1절) 옹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 

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구해 주심으로써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늘어나게 된 것은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교회가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옹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 

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섭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2~3절)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을 하 

나님께 헌신할수 있는특권을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그리스도인들즉 어머니 ， 아버지， 목사， 장 

로， 집사에 관계 없이 믿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 

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 
니하리라?' (잠 22:6)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 

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다’ (4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이 성전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참 

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 

16 : 18~19) 하나님은 또한 교회를 향해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마 28:19~20) 지금까지 충현교회는 

일만 명 이상의 단;l선교사를 따송했습니다. 우리는 충현교회의 성도인 것에 대해 진심으로 하나님 
께 감사해야 합니다. 충현교회는 지친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동}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왔습 

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참 명안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 

니 너희몸을하나님이 기뻐하시는거룩한산제물로드리라이는너희가드릴 영적 예배니라너희 
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옹전하신 뭇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호오는 선해l니 모든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호 

외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5절) 그리스도를 구 

주로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십니다. (엠 1:7) 예수님은 우리의 영 
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 14:2~3)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연f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 

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후 5:1)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었다니 이 얼마나 행복 
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섭니까? 이로 인 
해 참으로 기뻐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벌 4:13)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놓고 감사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미음 깊숙한 곳에서 참으로 감사가 저절로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성경본문을 큰 소리로 열 
번씩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벤. 

김성관위잉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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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For 1 receivedfrom the Lord that which 1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 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5)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ζ sayl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매nk it, in remembrance of Me." 

(26)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lCorinthians 11:23-26) 

0: 빼아@따뼈1πt In W빼w빠뻐빼h 
bread and cωu매p and gave thanks . Knowing His death was 

at hand, He still gave thanks to His Fathe r. Not many people 

think about Jesus' thanksgiving at Communion . As a matter 

of fact, not manypeople know that thanksgiving is a major 

theme of the Bible . Psalm 95:2 begins, "Let us come before 

His presence with thanksgiving," and Psalm 105: 1 says, "Oh 

give thanks to the Lord , call upon His name; make known 

His deeds among the peoples." Psalm 106: 1 and 118: 1 

similarly say, "Praise the Lord! Oh give than ks to the Lord , 

for He is good; for His lovingkindness is everlasting ." The 

last verse in the last Psalm says ,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 Praise the Lord!" Jesus constantly 

gave thanks to His Father, like when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Jn . 11 :41), when He fed the five thousand (Jn 

6: 11), and when He thought about His Father’s grace toward 

the humble . (I\~t: 11 :25) 1 Thessalo‘nians 5: 18 sums things up 

for today’s believers, “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God ’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As we come together for 

Communion today, let us remember Jesus ' thanksgiving and 

sacrifice . 

Jesus gave thanks for the sacrifice of His body, “ . .... .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 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 

“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 " (vv. 23~24) Jesus gave thanks for the pain that 

would buy our pardon . Why did He give thanks for this 

suffering sacrifice? Because the Scripture had to be fulfilled 

concerning His death, "But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ening for our well-being fell upon Him , and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 . AII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but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 ." (Is. 53 : 5~6) 

There could be no salvation apart from the cross. Romans 

5:8 reminds us ,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Jesus asks us to take the bread of Communion in 

remembrance of Him. Every Communion is to remind us of 

His suffering and death . 

Jesus gave thanks for the shedding of His blood , “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v. 25) Jesus' death 

ended animál sacrifices . His sacrificial death paid the price 

for all sin . As John said when he saw Jesus.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n. 

1 :29) Christ is our sacrifice. His blood cleanses us from all 

sins . Who can understand such love? Christ thanked His 

Father for the pain and shame of the cross. Every 

Communion should remind us of His love. 

Jesus gave thanks for His second coming,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 ’s 

death until He comes." (v. 26) The Christ who died and rose 

again will come again . Communion reminds us of the 

promise of ultimate victory. Every time we celebrate 

Communion we are celebrating the cross , resurrection , and 

return of our Lord . Every Communion should remind us that 

the crucified and risen One will be the coming One. When 

Christ returns Communion will be completed. Some day we 

will celebrate the return of our conquering King . 

Come now and remember Christ with true thanksgiving . 

Come now and humbly partake of this Communion with 

wholehearted appreciation and love for the One who sets 

you free from sin and gives you everlasting life. Come now 

in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 Come now and celebrate 

the death , resurrection , and return of y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 . 에 



저11009호 주민흥헌 

다옴 주일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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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의 성한학 

(23)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먹을 가지사 (24)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폼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쩌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련도전서 11:23-26) 
낌성판옥사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먹과 잔을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자신 

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 생각하 

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성경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시편 

95:2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편 105 : 1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 

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6 : 1과 118:1은 

매우흡사합니다. “할렐루야여호와께 감사하라그는선하시며 그 인 

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 

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 

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요 11:41) 오천 명을 먹이셨을 때(요 6:11)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마 11:25) 예수님은 감사하셨습 

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8은 오늘날의 신자들을 위해 핵심을 잘 요 

약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뭇이니라” 오늘 성찬식에 임하면서 예수님의 

감사와 희생에 대해 기 억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몸이 희생제물 됨을 감사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게 됨을 감사하셨습니다 . 

..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먹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몽이니 이것을 행하여 니를 기념 ‘ 

하라 하시고"(23~24절)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받아야 할 

고통에 대해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고통스런 희생에 대해 

감사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죽음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 

되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우리에게 자신을 기억하며 성만찬의 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피흘렴을 감사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됨을 감사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5절) 예수님의 

죽음은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종결지었습니다. 산 제물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죄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줍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십 

자가에서 당할 고통과 수치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렴을 감사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할 것에 대해 감사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먹 

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 

는 것이니라!' (26절)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 

입니다. 성찬식은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 

켜 줍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합니다. 모든 성찬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 

나신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 

키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성찬 

식은 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왕의 재림을 경축하게 될 것입니다.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이제 나아와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기념하십시오. 우리를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 : 5~6)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 넘치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5:8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주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의 죽음과부활， 재림을함께 축하하기 원합니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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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껑이 답이다 l 장로 힐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만물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절묘 

하고 신비스러워서 

(시 95:5~6) 인간은 

도저히 표현할수 없 

을 뿐만 아니라(렘 

10:12~13) 인간이 지 

금까지 만든그 어떤 

기계보다 더 신비스 

럽고 더 복합적인 것 

임을 느끼게 된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주의 것이라세 

계와그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 

셨나이다!' (시 89:11) 이러한 우주는 과연 무한한 것일까? 하나님은 이토록 광대 

한 우주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공간(Space)은 가장 미묘(극소)한 것에서부터 

무한한 것까지 뻗어 있는 연속체 안에서 시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 

나 과학자들은 이 두 방향 어느 쪽에서도 뚜렷한 한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초 현미경적인 공간을 살펴보자. 이 수준에 있는 미립자들， 원자들과 분자 

들은 계속해서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미소분자들이 무엇과 같은 것인지 

시각적으로는 포착할 수 없으나 우리가 만지는 모든 물체는 이것들로 만들어졌 

다. 더 묘한 것은 이 분자들은물체가아니라 빛처럼 덩어리， 곧물체로 나타날 

뿐 아니라 파장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이들이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존재라는 것 

을이해할수없게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음을 확실히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은 공간 자체도 포함된 것이다. (사 45:12)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하늘을 명철로 펴셨다고 성경은 말해 주고 있다. (잠 3:19) 하나님께서 

는 공간의 주인이시고(사 42 :5)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하시며(히 11:3 ; 시 

33:6~9) 집행하시고 주관하신다. (암 5:8 ; 사 40:26) 다른 창조설들은 시간이 

나 공간， 물체， 힘과 액체 고체들이 이미 존재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직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그복잡한우주만물과 천사와 인간과같은 피조 

물을 만드셨다. 근대에 와서 과학은 보이는 것들이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로부터 만들어진 것임을 발견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섭차1~ 복음 위에 

세워져 1~는 

주님의 교회 사량부 

김중국복지관관장， 사랑부장)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자1"라는 

주제와 “자여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 

로 하자"(요일 3: 18 )는 표어를 중심 

으로 복음증거와 이웃사료띨 실천하 

는 사랑부는 지적장애와 자폐성εF애 

를 가진 지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 

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80명 

의 교사와 88명의 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애듯한 사료멸 합께 나누는 나 

눔과 섬김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사랑부 학생들 대부분은 지적장애 

를 가지고 있으며 육신적으로도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린 아 

이와 같고 믿음은 용사와 같습니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아 

들이심을 믿고 나아오는 학생들을 통해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의 행복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사들은 복음과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학생들을 꼭 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의 모습은 사랑부의 아름다 

운 모습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7t에서 보여 주신 그 놀라운 사료띨 알기에 

구속의 은혜를 받은 기쁨으로 섬기는 교사들의 얼굴에는 항상 은혜가 넘칩니다. 

를 설명하면서 구속의 역사를 설명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진행하시고 

(히 1: 2~3) 아직도 계속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 

다. (고전 8:6 ; 골 1: 16~17)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창조의 주이신 예수 그 

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밖에 계시지만 시공간 안의 역사 

적 사건들을통하여 자신을드러내신다. 창조주의 비밀인 예수그리스도의 성육 

신이바로그사건이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우주보다 양적으로만 큰 것이 아니다. 그의 존재하심 

자체가 우주의 존재와 질적으로도 다른 것이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것에 의존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 

기 때문에 측정 불가능하다. (행 17:24 ; 고후 3:17 ; 대하 6:18) 이와 같이 천사 

들도 또한 우리와 다른 차원에 있지만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2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4차원에 있는 것들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천사와 같은 피조물도 어떤 곳이든 정해진 

시공간 안에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처럼 어디에나 항상 있지 않기 때문 

이다. 하나님만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 

든것 안에 있을수 있기 때문에 공간안에도계실수도 있다. 그러나이 전체 공 

간이 하나님을 송두리째 포함할 수는 없다.(행 7:48~50)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우주와 친밀한 관계가 있으시며 그가 지으신 모든 것 

하나하나의 주인이시다.(수 2:11 ; 시 113:5~6) 성경에서 보는 천문학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성경에서는 우주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 

을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함으로 나타내지만 이것들 또한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시 89:5~6)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기에 그 

위대함은 상대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 위에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사 

실상하나님은 현재의 우주를 멸망시키시고 다른 것을창조하실 것을성경에 언 

급하고 있다. (벤후 3:12~13 ; 계 20:11.21:1) 구약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 

하셨고 그것은 십자가와 믿는 자들이 중심이 된 창조이다. (사 65:17~18 ， 

66:1~2 ， 66:22)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상함도 없고 하나님의 어 

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것이고 다 

시 어두운 밤은 없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계 

22:3~5) 아벤. 

김성관위잉목사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시작되는 교사준비기도회는 주님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 

하는 교사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혈과 육， 경험과 지식으로 되지 않는 것 

을 너무도 잘 알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주님의 지혜를 간 

구하는 모습은 은혜로 충만합니다. 오전 11시，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 

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분보빙부시간과 찬양시간에는 진 

실한 신앙고백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지체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사 

랑부 학생들이 비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존귀한 주 

님의 자녀들입니다.(창 1: 27,31) 이해와 표현의 제한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고백은 너무도 분명하고 정직합니다. 불편한 언어 

- 로 목청껏 힘 주어 찬송을 부르는 학생들에게는 음정도， 박자도 무시되기 일쑤입 

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논리 

적 이해는 부족하여도 지적장애를 넘어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신실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병든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신 주 

님의 사료띨 본받아 더욱 충성하는 교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학생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보혈의 은총 위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도 

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고난과 역경이 있는 세쇼빼서는 가난한 자로 살아 

도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기를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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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끝 m찌 

비펀한 차를 선교의 도구로 

세 번째로 나가는 이번 선교는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건을 내려놓기가 여의치 않았고， 

처음 파송될 때보다 나의 경험 속에 갇힌 생각들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E때 빠질 때가 많았다. 파송될 날 

이 가까워오면서 마음은 급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런 속내를 가진 부족한 자에게도 그동안 준비된 영흔들을 만날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 만나는 사람들은 너무도 

순박하여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그들에게 말 

씀을 전하니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찬송을 함께 부르자고 하면 거침없이 따라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했다. 

말씀을 전하기 전 부담스러웠던 마음은 순식ζk게 사라지고 기쁘게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염려를 하 

나님께 맡기지 못흔띨 회개하였다. 

어느 한 가정을 믿뭔했을 때 한 자띠가 큰 병을 앓고 있었다. 기도해 준다고 했더니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도 

함께 부르고 말씀을 읽었다. 딸 셋 중 둘째가 교회와 예수님에 대하여 무척 알고 싶어하여 전도지를 몇 번씩 반복 

하여 읽어 주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떠나려 하자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하였다. 언어가 서툴어 답답했지만 하나님 

께서 말 못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묘띨 전하도록 하신 그 품은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부족함이 너무도 많은 

자신을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시고 가는 곳마다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C빨 그에게 담당시키셨 

도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순죠딴간 깨어지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자아를 생각하면 선교에 갑히 

임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도구 삼아 주심에 감사드린다. 우리가 전도했던 그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들은 그 가정들과 영흔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기도했다. 미련한 우 

리이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쓰시는 것이니 기꺼이 순종하며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간구한다. 끝으로 현지 언 

어가 미흡하여 너무 답답했지만 준비한 언어로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 “주님 ! 참으로 미련한 자를 택 

하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박정혀I(집사， 9교구 1지역팀) 

이 연흔들을 위해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15~ 1 6세 된 아들은 자고 있었 

고， 누추한 모습의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왼쪽 팔을 잃은 장애인이며 4~5세 된 아들은 

칭얼거리며 울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며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1" 전도언어를 읽어 

주고 영접기도는 직접 읽게 하며 표정과 손짓을 하며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표정이 ‘왜 이제야 왔느 
냐?’ 는 듯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이 나서 동역자와 가운데 서서 율동을 하며 〈예수 사랑하심을) <나 같은 죄인 살 
리신〉 등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칭얼거리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쳤습니다. 엄마가 얼른 일으켜 품에 안은 

아기는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애아였습니다. 율동을 보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흔들을 위해 저희를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며 온 가족을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선교는 계속되었습니다. 동역자 중 한 사람이 다리가 퉁퉁 부어 차 옆에 있었는데， 축호전도를 하고 나오는 저 

희들에게 얼른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급히 가 보니 200~300m 거리에서 10대 중반의 다섯 명의 목동들이 말을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달려가 전도를 하려는데 말이 요동을 쳐 전도지만 간신히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 

은 “알았다고 말하며 전도지를 받아들고 서로 시샘이라도 하듯 읽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선교의 여정을 돌아보니 모든 걸음걸음이 성령님이 인도하셨음을 가슴 깊이 느킬 

수 있었습니다. 

김지선(집사， 7교구 2지역팀) 

오전 싱 차，~만 붙들고 나아강 매 

소감문을 쓰려고 펜을 드니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진정 감사드린다. 이 모양 저 모양 분주하여 팀훈련에 전념할 수 없었고 별로 준비되지 

도， 성령충만하지도 못한 무익한 종이었다. 하지만 무더운 날씨와 비밀요원의 감시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만 붙들 

고 나아갈 때 많은 영흔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다. 초롱초롱한 눈을 마주하고 어눌 
한 언어이지만 진정 그 영흔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 
보며 저들처럼 순수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러나 저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6l'하 
며 십자가 복음의 도구로 최선을 다하였다. 

첫째 날 사역 때부터 비밀요원이 따라다니며 결정적인 순죠때 방해를 하여 지치고 낙심되었지만 합심하여 기도 

하였을 때 지혜를 주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다. 숙소며 차 

료t이며 심지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까지도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해맑은 미소와 갈망하는 
그 눈묘L울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던 예쁜 소녀들， 눈물을 글썽이며 율동을 따라하면서 기뻐하던 청년， 돌아오는 길 
에 들렀던 운전기사의 집에서 순순히 복음을 영접하던 그의 아내와 아들의 선한 모습이 눈에 어리고 가슴이 쩡해 

온다. 

시간이 흐르면 저들의 기억이 희미해질 것이다. 하지만 저들을 위한 계속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다짐해본다. 그 

리고 십자가 복음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 이 부족한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끝으로 마음 졸이며 기도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채은실(집사， 24교구 6지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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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졸블에lt는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장 

9월 1 일(월)-9월 9일(화) 2교구 3지역 김대웅 

9월 1 일(월)-9월 9일(화) 15교구 4지역 문효식 

9월 2일(화)-9월 1 0일(수) 9교구 2지역 강흥선 

9월 2일(화)-9월 10일(수) 권사회 1팀 이경현 

지난주에 도착한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장 

8월 19일(화)-8월 27일(수) I 12교구 4지역 | 이인용 

8월 20일(수)-8월 28일(목) I 대학부 9팀 | 지규성 

날 위*뼈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첫 선교라 두려움과 떨림 

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 

다. 기회가 여러번 있었지 

만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의 

유익을 찾기에 바쨌다. “넌， 
왜 주저하고 있느냐? 날 위하 

여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주님의 

강한 팔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3개월의 훈련을 은혜 가 

운데 마칠 수 있었다. 중간 중간 내가 살아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모든 걸 내려놓 

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다. 선교지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예비된 영흔들을 위하여 기도드렸고， 주님의 마음 

으로 영흔을 사랑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우리는 3인 1조가 되어 사역을 감당하였다. 선교구 

호를 외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투지로 향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항하는 모든 영적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이겨 

내며 복음만 담대히 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 

갔다. 집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강을 건너기도 

하고， 논두렁 밭두렁을 지나 한참을 걸어야했다. 벼농 

사가 한칭언 때라 어른들은 논에서 벼 심기에 열심이 

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 

면，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찬양 

까지 따라부르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령의 역λ까 일 

어남을 강하게 느끼며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 

시는지 보여주셨다. 

한 가정을 방문하여 소리 높여 찬양하며 주님의 말 

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저 멀리에 웅크리고 있는 무언 

가가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연로하신 할머니가 누워 

계셨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상홍L이었고， ‘복음을 전 

해야겠다.’ 는 생각에 울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다. 알 

아 듣기라도 하셨는지 “네 하는 가여린 목소리가 예 

수님을 확실히 영접하신 것 같았다. 주님은 이 불쌍한 

영흔을 위하여 날 불러주신 것이다. 이 한 영흔을 살리 

시려고 이 먼 곳까지 날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 

니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사역 5일째 되던 날， 이슬람 사원 근처의 마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경찰이 사역을 방해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에게조차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닥 

심될 땐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셨다. 복 

음의 증거자로서 선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사역이었다. “이곳에 악 

한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영선(집사， 14교구 연합팀) 



0 2008년 8월 31 일 주낀흥헌 

간흩과 나늄 

오 11쁜 소끽l을 전하슨 자여 

주님은 나에게 샘물같이 솟아나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 지 

시고 십자가에 죽입 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나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예 

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죄인인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 주님이 부족한 니에게도 ‘기쁜 소식’ 을 전하게 하 

셨다. “예수 믿으세요! 저희 교회로 오세요. 복음의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만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셨고 생명을 구원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셨다. “높은 ιk게 올라 외쳐라. 유다 고을마다 알려라 나는 오늘도 이 

찬양을 소리쳐 부르고 있다. 주님이 보내 주신 나의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이 복음을 외치고 있다. 기쁜 소식이 온 땅에 퍼져 땅끝까지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 

어 그가 영원토록 왕 노릇하실 그 날까지 내 작은 손길이 주님의 사료띨 전하고 나의 발걸음이 기쁜 소식을 전 

하는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한다. 나는 오늘도 은혜의 찬양을 소리쳐 부르며 이 땅에 나팔이 되어 울 

리기를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다. “주님， 나의 입술이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조옥례(집사， 24교구) 

주딛， 맘'Äf합LICf! 

웬 은혜이며 웬 감사입니까? 죄밖에 지은 일 없는， 그래서 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 

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하므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믿음으로 온 교회가 선교를 준비하 

고 교회주변의 영흔들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우리 삶 속의 영흔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복음의 기 

쁜 소식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도 전하는 자가 있어 예수님을 믿었듯이 복음이 전하여져 듣는 마음이 맑아지게 하소서. 내가 십자가 

에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수없이 말씀으로 듣건만 여전히 믿음 없는 자 같 

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천사도 흠모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밍음과 성령을 

주시옵소서. 입으로의 찬양이 바뀌어 그리스도의 삶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삶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사용해l는 이 감격 !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흑번하며 믿음의 반응과 

영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영흔들 

에게 세상의 기쁨과 비교도 되지 않는 참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주님 

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므로 주님을 전하는 은총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 

다. “예수님이 담겨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월산(집사， 5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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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쑤는!2f 나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여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냥 주일만 되면 부모님 차를 타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하나 

도 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아버지 

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시지 않게 되었습니 

다. 저 또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셨고， 저와의 관계를 유 

지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생활 

을 하고 있는 저와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저의 마 

음 가운데 주님께 대한 작은 믿음을 바라보셨습니다. 충분히 

어긋날 수 있었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 요빼서 저는 변화되었고， 복음 곧 예수 그리스 

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 

로 저의 더럽고 추한 죄가 용서됨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 

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저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복음，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아 

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밟게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 

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기간 때 단기선교를 준비하게 되 

었습니다.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믿고 나아 

가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땅끝까지 낮아져야 하는 

제 자신인데 제 안에는 그리스도가주인이 아닌， 제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전도를 하고 언어를 외우고 하는 가운데 기 

도보다는 나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고 나아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 

나 주님은 저를 내리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저를 온전히 

낮점j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만지시고 낮추신 주님 

께서는 오직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셨고， 어제도 오 

늘도 내일도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저를 내리치시 

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지금도 저와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십 

니다 

빅잠혁(성도， 1 9교구) 

LN1f 만단 에쑤듭l이 엘마나 종은지l 

제가 나가는 화실에는 6명이 소그룹이 되어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들입니다. 안 믿는 사료L들과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자여로서 그들의 영흔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그림을 배옵니다. 그들은 저의 생활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있다가도 저 혼자 교회 일을 이유로 빠져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이 우선인 제 모습을 보며 그들은 저에게 걱정어린 눈빛으로 말합니다. “몸도 연약 
한데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고 적당하게 믿으라고，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그들은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아 

교회를 찾고， 언제나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지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꿈같이 달콤한지 그들은 아직 모르기 

문입니다. 지난해 정지기훈련 때 제가 구역식구들과 전화하는 내용을 들은 화실의 식구들이 정지기훈련이 무엇 

궁금해 하기에 함께. 가 보자고 권하였습니다. 그 뒤로 화실 식구들은 정지기훈련 때마다 함께 와서 복음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화실의 한 형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지내는 어떤 분이 요즘 힘들어 하니 
좀 데리고 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였을 때 흔쾌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주일예배에 저와 함께 참석하고 새가족양육부에 등록하여 예배에 잘 

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영흔을 인도하기 위하여 저에게 하신 일들을 돌이켜볼 때 주님을 찬양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혼을 위하여 저를 화실로 보내 주셨고 그들과 교제하게 하셨습니 

다. 바라기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않는 화실의 식구들이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전도를 하는지， 왜 

단기선교를 가는지， 아픈 중에도 쉬지 않고 왜 주님의 일을 하는지를 그들도 알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 
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들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순자(집사， 2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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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흉의 역샤를정혐빡며 

후:n 추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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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회의와 장년1부 집회를 통해서 수주에 걸쳐 여름수련회 광고를 하였다. 이를 위한 교 

사기도회도 있었다. 나 역시 2주에 걸쳐 맡겨진 반 학생들에게 수련회에 참석하여 주님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를 받자고 권면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토요일에 출근해야 합니다. 

해외 출장입니다. 건강이 문제입니다라는 말뿐이었다. 내심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맡기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내가 어찌 학생들의 마음을 이꿀 수 있으 

랴? 기도만 하자’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수련회 전날 저녁， 성경을 읽고 간절히 기도했다. 

사랑하는 우리 반 형제 4명과 장기 결석으로 제적된 3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성령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성산으로 인도하소서 . 은혜받게 하소서 . ’ 이후 나는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두 명으로부터 받았다. 반면 두 명은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소식을 받 

았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마음은 불안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패일 장년l부 수련회인데 

가지 말까 봐 “아니， 왜요?" “학생이 한 명도 안 오거든 잠시 생각하던 아내가 말했다. “교 

사의 자리라도 채워야지요 나는 출근버스 안에서 수련회 주제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를 생각하며 기도했다. 

금요찬양집회가 끝나고 학생 없는 교사로서 외롭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바로 수련회행 버스 

에 올랐다. 그리고 주님은 수련회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셨다. 수련회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 하는 뜨거워짐을 체 

험하였다. 더 큰 집을 갖고， 더 높은 지위에서 자여들이 잘 되고， 보다 더 윤택한 생활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 

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 예수님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하건만 물질 

적 욕구와 자존심이 공격받을 때에 금세라도 불평과 불묘}이 터져 나오는 질그릇과 같은 자신 

을 발견케 하셨다. 내 의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다. 내 생각이 그리스도 

로부터 나오고，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주님께 그 해법을 찾는 기도의 삶을 살 때에 ， 영적 

부흥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번 수련회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기는 아름다운 시 

간이었다. “주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죄겸하(안수집사， 장년 1 부) 

거듭납의 o후 L- O 

장년2부 여름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침을 주님께 감사한다. 나의 생각과 의지로 흔히 말하 

는 성숙한 삶을 꿈꾸던 나 자신을 긍흘히 여기시며，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 

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다. 세상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세상의 권세 잡 

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다. 주님의 능력맨l 승리이다. 연약한 심령을 긍흘 

히 보시사 육의 사료뻐l서 영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무ε}케 하시는 하나님 

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이 나 자신과 장년2부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수련회가 뀐었다. 

귀한 수련회를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모든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삶에 변화가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은총의 시간이었다. 위임목사님의 “언제까 

지입니까.?"라는 이 질문에 이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영혼이 되었다 오늘도 주 

님의 사랑은 나에게 다시 긍흘함을 허락하사 용서하시고 오랜 인내로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 

켜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준비하게 하신다. 장년2 

부가 충현교회의 건강한 지체가 되도록 말씀 주신 주님께 진정 감사드린다. 

장길남(안수집사1 짐년2부) 

생~，.，사I 갤 

。 I f!"훌 훌훌i!1학라 

‘。|닫’억| 관하역 구악성검을 총 대표하는 윌슴응 십계명의 머2. 1 

부운에|셔 잘을 수 있다. 곧 “너는 나 오l역|는 다은 싣들을 너|껴| 두지 
말라"(훌 2.03)고 학싣 말씀。l다. 력칠학런 하나닙 。 l요l억| 다흔 C! 
슬 섬'1는 갖。 1 01닫。|라는 뚱。|다. 싣작성검억|는 。 l닫으| 깨겁슬 포 

같적￡로 암축학는 구겉。| 갔다. “。|닫억| 속한 사랍을 한두 번 훈껴| 

Ef 후역| 윌리학랴"(딛 31:10) , “다든 복을응 없나니 다맏 。1띈 사럼 
을。| 너희들 교란학역 그리스도의 옥을슬 번하껴| 하려 휠。|락"(같 

1: 1)는 J;!. ol 다. 그리스도으| 복응을 번걸시객 인얀들。! 유2. 1하도록 윌 

용학는 것。| 다른 복을。|며 。|닫￡로 인쇠펀다. 복을。|란 그리스도들 

동하역 섣포한 하나닙의 인류구원 계획서。!다. 복을맏。l SIZf슬 구원 

억1 01르께 학는 길(요 31:16 , 1나 :6)01며 윈전한 껴|시。|다. 그러므로 

역|수 그리스도의 복을 요l억| 다른 복을。| 갔을 수 없다. 그런데도 교 

회에 서을부터 다든 복을슬 전하는 다른 영。| 들억와서 력샤힘억| 따 

라 다든 역l수들 증'1학고 흔란을 획쩍(고후 1 1: 131-1나)학었다. 그려 

므로 사도들응 성검을 룡학역 。!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교훈하었 

던 것。|다. 01 닫으| 특칩슬 다읍과 맡。| 정2. 1휠 수 었다. 

<D 01닫응 성갱곡해으| 논즐길흩 주장한다. 성갱곡해의 논슬。le 학나밀의 윌졸 
인 진21훌 '1력하고 인만01 사적인 담심.2.료 지01t!! 붙료， 걷21에 애긋난 

(맡후 2:~-‘H 01릎;흩 윌한다. 그러므로 자동직.2.료 111성정적(앵 5:11)01 

며 반 혹을적(닫 1:1)01다. 

@ Ole응 런룡부정외 과21료 전홈에| 걱앵한마. 전롱부정 221란 사도 시대부 

터 배려흔 져|도와 관행슬 번갱휠￡로 2회의 Ef렐흩 저해하고 윤열흩 획잭 

(고전 1:11-12, 11:18-19 ; 엘후 2:1)하는 ~슬 훌훌한마. 

@ Ol닫음 콩해사의으| 행위로 납에|꺼|는 막대한 슴해를 밀히믿서 자싣에꺼|는 

한없。| 유되훌 추구(골 2:냐 ; 고후 2:11 ; 딜전 6:5)해 나얀다. 

@ 구악의 。|닫관과 싣작의 。l닫관응 끌코 다른 것。| 야니다. 전적￡료 릎응 

것이다. 구엌에 일애서 。|닫021 주셔|는 “역효요~'t 야딘 다른 신흩 칩밀’'01 

고， 싣엌에 갔에서 。l닫으| 주셔|는 “에|수 그리스도의 욕을야 。f딘 다릎 혹 

을을 믿을”이라 학었다. 역'1 투 주져|에 나흔 역효요}와 억|수는 앓흔 운。l 

며 십밀과 밑을。| 맡응 윌。l다. 그러므로 다른 딘흩 십:!!다눈 뭘과 다흔 

옥을을 밑는다는 윌응 끌국 맡응 뚱。l다. 

‘。|닫’。|란 성검을 곡해하역 인간。| 자'1 주관대로 해석(빌후 

31:16)학고 주장한 것을 학나님의 말씀￡로 위장시켜 학나닙。| 셰흔 

교호l들 파괴하려는 다든 복을(같 1 :1) 01 다. 또한 성령의 감동￡로 '1 

록핀 영윈한 • 결해적 흔섣한 t.!2.1(담후 31:16-11)입 쉰구략 66런을 

，~감(꺼 1 2.2. :18-19)하역 삼위윌서| 하나섬으| 교요|들 위반하고 부정 

하는 행위들 말한다. 01셔럼 악한 。|닫으| 종말음 런노의 심판과 영원 

한 불뭇。l다. 

(다음 호에 계속) 

c::ì 새 Jt i :--I, 을 왼 영 gtj,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l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21 이통복 장년2부 이영순( 1 ) 1 1629 김이리나 25 외선부 김옥사나(25) 

1622 김상길 장년2부 이영순(1 ) 1 1630 이보라 17 청년 1부 김옥사L-F(25) 

1623 최관희 6 장년2부 이진규(6) 이미소 23 고등부 김남옥( 1 2) 

1624 허광흐I 17 장년1부 이혜숙(1 8) 1 1632 김민환 9 장년3부 

1625 강정숙 20 장년2부 이승희(2이 1 1633 정혜숙 9 장년3부 

1626 김현경 18 청년 1부 최정옥(6) 1 1634 이해용 2 장년 1부 박광석 (5) 

1627 이원주 24 청년 1 부 박금자(6) 1 1635 이화진 2 장년 1 부 박광석(5) 

1628 김경신 1 청년2부 김미영 (1 0) 1 1636 김주예 21 청년 1부 심혜림 (21) 

* 증언교회의 안 가측이 되기톨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기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짧 



(;) 2008년 8월 31 일 

모 임 

1 권사회전체모임 

일시 : 31일(오늘) 15:00 장소 갈렬리흘 
2 안수집사연합월례회 

일시 9월 1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갈릴리흘 

열 세 

조천영 씨(강인영 집사의 시부， 17교구 문촌구 

역) 20일 별세 ， 22일 장례 

‘ 2 효똥덕 씨(한규택 집사의 부친 · 김윤자 집사의 
시부， 18교구 사당2구역) 22일 별세 ， 24일 장례 

3. 홍성욱 안수집사(전순회 집사의 남편 홍인권 
집사의 부친 최인자 성도의 시부， 10교구 장 

현구역) 23일 별세 ， 25일 장례 

결 온 

1 류재욱 군(류병열 집사 · 박선옥 집사의 아들， 

17교구)과 이세진 앙(이재송 집사 · 김정순 권사 
의 딸， 타교)/9월 6일(토) 12:00 , 규수당 6층 루 
비훌 

2 김기흥 군(김명남 성도 심영숙 집사의 아들， 6 
교구)과 정영희 앙(정길성 성도 김봉옥 성도의 

딸， 타교) / 9월 6일(토) 13:30, 잠실교통회관 웨 
딩흘 3충로즈마리흘 

2008년 후반기 교육훈련원 
개강뼈배 

일시 :9월 7일(다음주일)오후 300 

장소 : 제1교육관 3이호 

대상 교사 앙성부 및 수요성경공부 수강신정자 

추만흥현 

교피소석 

2008년 후반기 교혹룰련원 개강 

수요성경공부 교육기간 9월 10일 -11월 26일 (12주긴) 

오후반2:3) -4:(x) 민수기에 나타난예수그리스도(저V1교육관3)1회 

O씨O빼I LfE닌예수그리스도(저V1교육관401회 

요효낼옴에 q타난예수그리스도(제1교육관[;()정l 

, 저녁반8:3) -1αm 갈라디아서에 q타난예수그리스도(제1교육관3).캘j 

교사양성부 · 매주일오후3:(X) -4:3) 교육기간 9월 7일 - 11월 23일(1 2원) 짧쩌1 1교육관 301호 

찬앞ø원양성부 ，매주일오후3.íXJ-4.aJ 교육기간 9월 7일 - 11월 23일(12주간) 짧‘제1교육관 401호 

월 

t교육혼련원학생모집신청서가교육국쩨1교육관2층때/비치돼거있숨」다 

〈훌헌교회 55년샤〉톨 찌착압니다. 관련자릎톨 수집아오니 
모든 생도님들찌 협조톨 부탁드립U다. 

1. 사젠촬엉연월 및 실명 기쩨 2 주보(1975년 이젠 3 ζ뺑물 4. 헝사광고지 
제훌처 : 각 교구 간사실(사용 후 돌려 드림) 

문 의 : (충현펴 55년새 편찬위원회(원응철 장로、 # 430.353) 

9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O근l 
주일예배 (징로) 찬앙예배 수요예배 (권새 

II m W V 
(안수집새 

II 
‘ 

김중선 정창수 김규석 김광남 노영한 안석현 김학선 전은실 
14 정청길 황의만 이성 정태동 박철구 강두형 기디 OJ 시근 전숙영 

21 강철형 원옹철 이계인 이세영 송두섭 남용숭 표복심 서혜경 

28 권명옥 정선현 깐 o 셔기 n니1 장철환A 신광철 이칭-희 석귀수 김영언 

새벽기도회 (9/1 - 9 /7 ) 

저11 009호 

앉휠 충현 지도으l 창 
띠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 15:])이 되시는 주님을 믿 

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요 18:36)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a 위입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 
X까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하소서. 

a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a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벌 
2: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샤 가 되게 하소서. 

딩 1 . 1.1 전도와총력 교회주변 전도때월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 

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딩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 

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l며 예루살렘 찬양대 

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 

성하게하소서 

a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을 전하 
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수양관공사가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9/ 1 (월) I 9/ 2 (화) I 9/3 (수) I 9/ 4 (목) I 9/ 5 (금) I 9/6 (토) I 9/ 7 (주일) 

g 피택받은 일문들이 모든 교육{4. 6. ~ 10. 4，)을 통 

하여 자기를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 

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소서. 
설교자/기도^f I 김익환/김철환 | 정민권/김기홍 | 장 훈/박재현 l 이희식/장지관 | 하종철/장경욱 |안치웬이복순B I 유현철/전영화 
설 교 본 문| 갤 끼 - 1 4 겔 1 :1 5-28 겔 41-8 겔 2:1 - 10 겔 3:1-15 겔 3‘ 16-21 겔 3:22-27 24시칸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l 

예배 담당 (9 / 3 - 9/7) 

날짜 여|배 人~ ii! 사회 기도 찬앙 룰필톨굉E훌톨 
9/3 수요 I 주인과 청지기 (녹 16:1- 13) 탁정헌 목사 김완수 김학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호산나 찬양대) 

9/3 수요 II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요 13:36-38) 윤요한 목사 박준식 전은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실로암 찬양대) 

9/5 금요찬양 양재웅목사 정충신 예루살렘 찬양대 / 이상주 집사 가족 / 트럼렛 조성훈 , 비올라 김혜진 

9η 주일 I 감사의 성찬식 (고전 11:23-26) 최성득 목사 최강전 긴U주U 서 」 〈여빼전찬양〉 

9η 주일 II 감사의 성찬식 (고전 11:23-26) 김성관 목사 유현철 정창수 예수 나를 위하여 외 / 트럼멧 중주(조성훈 외) 

9η 주일 m 감사의 성찬식 (고전 11 ‘23-26) 김성관 목사 정진호 김규석 기뻐하며 경배하세 외 / 트럼햇 중주(조성훈 외) 

9/7 주일 W 감사의 성찬식 (고전 11:23-26) 김완수목사 윤수일 키U과 U냐 n 자비로 그 몸 찢기시고 외 / 바이올린 강혜연(아멘 오케스트래 

9η 주일 V 감사의 성찬식 (고전 11:23-26) 김철규 목사 탁정헌 노영한 시온성과같은교회 외 / 벤엘여성중창단(지도 김지희) 

9/7 주일찬양 주와 같은자가 누구니이까 (출 15:1- 11) 유재진 목사 장 훈 안석현 할렐루야 · 예본 연합찬양대 · 오케스트라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 'il!I 031 -766-5425) 
섬·기·는·분·틀 I 

구분 시 간 

오전 7:00 

Il 오전 9‘ 00 

오전 11:00 
주일예배 

m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이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 :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앙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l 저녁 7:30 
금요찬앙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Jf-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걷i'-경%3 규~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 
랑카어， 중국어， 몽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로동시통억될니다 

보」 단 u 

본당 

본당 

본당 

Simu~aneous 뻐빼뼈l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때 Sign 녀I맹ua야 are a'때a바e at the Eleven 0' clock 
Worship se!찌∞， ar애 Sri lan때 Chinese, Mongolian, 
Russian. Kr떼 뼈 |때ones뻐n are 외so available at the 
üneO 여얘< Worship Se!vice. 

구 분 시 간 장 -Aι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l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 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3:10 베다니흘 

소앙부 오후 12:15 갈렬리훌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층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 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7:00.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야 멘 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 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여국근 정진호 김익환 장 훈 
딩회서기 여배위원징 충현기도원깅 때배위원 선교위원징 때비디부 선교위원회 교퓨{원회 3교구 4교구 

김광남 이종석 임무천 진홍용 전홍렬 이회식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재정위원장 친앙위원징 재2교구위원정 행정위원장 기획위원 7교구 5교구 2교구 1 8.교구 편집국 

김단용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이성진 이재영 김준회 융수일 황진섭 

딩회부서기 소앙부장 기획위원징 때바디부장 때배위원 
6교구 1교구 13.교구 10교구 20.교구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유재진 강명구 김철규 양태선 유현철 
새가족앙육부 11교구 정년1부 12교구 대학부 

재1교구위원장 얘2교뽑|원징 영교구장 실로암진웹장 11교갱 
탁정헌 김완수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이태식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고등부 14교구 g교구 23.교구 24교구 
g엔1부장 깅사위원장 봉사위원장 새가족등록실장 자료연때부장 

강현철 이광현 강호성 윤요한 김근영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9교구 16교구 21교구 15교구 17교구 
3교구징 기도원관리부장 시설영선부장 19교구장 9교구징 박준식 최진철 정민권 김창성 이재현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김영은 8교구 19교구 25.교구 
장년2부징 건휩}원 재정위원 전도위원장 기획위원 

이달욕 장철환A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 강 도 사 신범식 · 남전도사강영기 
소년부징 재정위원 깅^f위서기 1 7교구징 진도위서기 A방부 외선부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 여전도시 새7펙~육부장 짧3부징 건환{원장 신교위원 정년1부장 

엄창식 진학래 김신국 장숭규 전은배 윤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봉사위서기 동산부징 1교구장 10.교구장 20.교쟁 
15교구 3교구 5교구 2교구 16교구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신선길 유상태 
김정연 강덕펼 최문실 전은희 김정자 
8교구 20.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16교구징 재정위원 찌1교뽑|원징 .q3교육위원징 틱에부장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한성임 엄태주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엄복섭 4교구 21교구 18.교구 7교구 17교구 
옹^f위원 6교구장 선교위서기 2교구장 7교쟁 

강영미 옥마자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김철환 Z교구 9교구 1 1교구 19.교구 6교구 
15교구징 외선부징 4교구장 대학부징 Of앤찬S때징 황순란 김정운 강옥련 정원임 
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동 이세영 13.교구 24교구 1교구 23.교구 
중등2부징 영이부징 중등1부징 유이부장 정년2부징 

이성섭 장철규 이보신 이%냥” 김성호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초등부정 21교구징 :il드。gTtix。‘ 13교구장 5교구징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희 노은영 
조중민 
8교구징 · 선교사 송요한 


